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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시 2024년 12월12일(목)

보도일시 즉시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, 더불어민주당사 10층 / 전화 02-2630-0139 / 팩스 02-2630-0141

 
<민주연구원 & 정책공간 포용과혁신,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개최>

노벨경제학상 수상을 통해 본 

포용적 정치경제와 한국의 과제

 ❍ 민주연구원(원장 이한주)과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(대표 박능후)은 12월 
12일(목) 15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“노벨경제학상 수상을 통해 본 
포용적 정치경제와 한국의 과제”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로 개최한다.

 ❍ 다런 아세모글루(Daron Acemoglu), 사이먼 존슨(Simon Johnson), 제
임스 로빈슨(James Robinson) 3인의 2024년 노벨경제학 수상자들은 지
난 60년 간 한국의 놀라운 경제사회발전의 원인을 착취적 제도를 포용적 
제도로 전환시킨 제도적 변화, 민주적 정치제도와 공정한 경제제도 간 상
호작용, 분단과 전쟁이라는 역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
이루어낸 시민사회의 역량 덕분이라고 강조했다. 특히 제임스 로빈슨 교
수는 한국을 포용적 정치경제의 모범국가로 평가하고 있다.

    그러나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자본주의와 불로소
득자본주의, 신경제자본주의가 압도하면서 사회경제 분야에서 포용성이 
약화되고 있으며, 포퓰리즘과 배타주의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. 특히 윤
석열 정부 들어 포용적 경제제도, 세제, 복지정책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
으며, 포용적 정치체제도 훼손되고 대화와 타협, 참여민주주의가 위협을 
받고 있다.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계엄령 발동과 군인에 의한 민의의 
전당 국회 침탈로 그 실태가 드러나고 말았다.



- 2 -

 ❍ 이번 토론회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,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 
원장,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, 김기봉 포용과혁신 
연구위원장, 박복영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,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
수가 토론에 나선다. 

     주병기 교수는 “아세모글루의 국부론과 대한민국의 21세기”라는 발표
문에서 한국사회가 포용적 제도에도 불구하고 착취적 노동시장과 플랫폼 
경제, 지역 불균형 및 교육과 의료 등 우리 현실적으로 국민 삶의 질에 
큰 격차가 있음을 주장한다. 

     안성호 전 원장은 “자유와 번영의 정치경제: 포용민주정치 헌정 혁신”
이란 발표문에서 아세모글로 등 노벨경제학 수상자들의 포용적 경제경제 
제도에 기반한 포용국가지수(Inclusive State Index)를 통해 포용민주정
이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게 되므로, 숙론의 포용민주정으로 
헌정혁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. 특히 민주주의가 끊임없이 
전제화에 대한 선호도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‘준내각제 
+ 간선 대통령’ 제도로 헌정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. 윤석열 
정부의 계엄령을 통한 위기 극복과 독재국가로 회귀 시도를 예단하고, 그 
대안으로 준내각제와 양원제 국회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.

     강경훈 교수는 “아세모글루의 모범국가 사례 한국은 왜 헬조선이 되었
나?”라는 발표문에서 선진국으로 칭송받던 한국이 최근 다시 헬조선으로 
평가절하된 원인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와 언론의 소유구조를 
들고, 포용적 정치 및 경제제도의 확산과 선순환 유도를 주장한다. 

 ❍ 이한주 원장과 박능후 대표는 이번 공개 토론회가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
위기를 극복하고 포용적 정치경제 기반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사회 발전
을 지향해야 할 뿐만 아니라,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급박한 계엄령 선언 이
후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
토론회 개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. 


